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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3인 협의심사, 특허등록도 빨라져!
- ‘특허로 1번가’ 국민제안으로 도입,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- 

코로나19 발생 초기, ‘코로나19 진단키트’, ‘K-워크스루’가 특허출원 됐다. 이 발명은 

2개 이상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이다. 특허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

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함께 심사에 투입했다. 결과적으로 심사

기간을 단축시켜,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해 K-방역의 전파에 기여했다.

□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이 ‘특허로 1번가’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하여 

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(이하 ‘협의심사)가  안정적으로 

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

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‘19년 11월 도입됐다.

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.

□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(출원)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.

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

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.(붙임 

참조)

ㅇ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’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

까지 총 6,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다. 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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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.8%에 해당한다.

ㅇ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

지원하여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.

□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“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

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

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”라고 강조하고,

ㅇ “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

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

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융복합기술심사국 3인 협의심사 주요 통계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
고상호 사무관(☎ 042-481-52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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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융복합기술심사국 3인 협의심사 주요 통계

건당 검색횟수 착수등록률
착수등록시 

직권보정 비율

□ 검색횟수(회) = 1건당 선행기술을 검색한 횟수로, 단독심사의 12.3회 

대비 협의심사는 18.8회(주심+부심)로 증가

□ 착수등록률(%) = 심사 착수 시, 거절이유가 없어 바로 등록결정한 비율

□ 착수등록시 직권보정 비율(%) = 심사 착수 시,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

사항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고 등록 결정한 비율

 ⇒ 3인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심사 절차 및 기간을 단축


